
 

 

PRESS RELEASE                                                      배포일자 : 18.06.12 

 

[이희철 최대주주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공식 입장] 

경남제약, 거래소 경영개선계획 차질초래 ‘최대주주’ 자격없다!! 

소액주주의 경영정상화 염원 져버리는 비상식적 행위.. 적극대응 방침  

▶ 주권매매거래 재개를 위한 경영개선 활동 차질 우려 

▶경영개선계획 추진 및 조속한 거래재개를 위해 법률대리인 선임… 적극 대응 강조 

 

<2018-06-12> 경남제약의 순조로운 경영개선계획 일정이 ‘최대주주’ 에 의해 제동이 걸리게 됐다. 

 

경남제약(053950)은 12일, 이희철 최대주주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접수해 현 경영

진의 경영정상화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회사측 대응계획을 표명했다. 

소송의 취지가 지난달 5월 4일자 공시한 공개매각 M&A진행에 따른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발행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다수의 소액주주가 염원하는 경영정상화를 방해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남제약 관계자는 “현재 상장폐지 실질심사 지정사유를 제공한 직접 당사자인 이희철

씨가 경영개선계획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고, 다수의 소액주주가 희망하고 있는 조속한 경영정

상화 염원을 져버리는 비상식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더욱이 이희철씨는 

회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고도 이러한 가처분 소송을 제

기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경남제약은 2008년 당시 대표이사였던 이희철씨의 자본시장법위반 등 불법행위로 인해 지난 3월 

거래정지 후,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 받아 경영개선작업을 진행 중이다. 불법행위 당사자인 이희

철은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복역 중에 현 경영진과 상의없이 본인의 주식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

결하였으나, 국세청의 압류로 인해 계약이 불발되자 또다시 경영권 장악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

다.  

 

그동안 경남제약은 상장폐지 실질심사 지정사유였던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방

안으로 △공개매각 M&A절차를 거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신규 최대주주를 유치할 계획

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4일 우선협상대상자로 KMH아경그룹이 선정 되었고, 향후 일정에 관

해 KMH아경그룹과 협의 중에 본 소송이 제기되어 일정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만약 이희철씨

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최대주주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

고, 경남제약의 경영개선계획은 수포로 돌아가 조속한 매매거래 재개가 어려울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현재 진행 중인 경영개선계획의 원활한 진행이 조속한 거래재개와 주

주 여러분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이희철씨의 소송제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공개매각M&A와 관련하여 시장에 만연한 잘못된 풍문 및 정보로 인한 주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조만간 주주 대상 IR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 자료문의 : 경남제약 조헌정 과장(02-3490-5158)  

IR큐더스 한정선 매니저 (010-3686-2279) / IR큐더스 윤지희 책임 (010-7139-5888 

 


